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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포경수술에 관한 논쟁은 아주 오래 전부터 국가와 문화

권 별로 다양하게 이어져 왔으며 의료계뿐만 아니라 비의

료계에서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논쟁의 대상

은 주로 신생아 포경수술의 시행 시 얻을 수 있는 이점과 

포경수술에 관한 의학적인 측면에서 시행 여부에 대한 찬

반 논쟁이다. 신생아 때 의학적인 견지에서 포경수술을 시

행하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12세 정도에 가장 많이 

시술 받는 것으로 파악되어 다른 국가와는 특이한 상황을 

보인다.
1 이 시점에서 우리는 각 국가별로 사회적, 문화적 

상황이 다르듯이 포경수술도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재정

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의사들의 적절한 판단이 중요

하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포경수술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는 어느 정도 보고되고 있으나 실제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들의 포경수술에 있어 임상적인 의견에 대한 조사는 

시행된 적이 없어 의료계 내에서 찬반 양론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저자들은 전공분야에 따른 의사들 간의 포

경수술에 대한 인식차이와 실제 시행 여부 및 이유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포경수술에 대하여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What are Doctors’ Clinical Opinions Regarding 
Circumcision?

Jeong Seon Lee, Kang Won Kim, Soo Bang Ryu
From the Department of Ur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Gwangju, Korea

Purpose: Circumcision is widely practiced in Korea, but the general 
principles of circumcision are not established. To date, several studies on 
the public's attitude regarding circumcision have been reported, but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doctor's opinions. This study was designed to 
evaluate the difference of clinical opinion regarding circumcision between 
the doctors in South Korea.
Materials and Methods: A questionnaire was sent to the doctors working 
in university hospitals and primary clinics. The items of the questionnaire 
were for and against circumcision, the actual clinical practice of circum-
cision, the recommendation of circumcision, the reasons for it and the 
difficulties in practicing circumcision.
Results: Of the 1,000 questionnaires we sent out, 725 were returned. Of 
233 urologists, 211 (91%) agreed with performing circumcision and of the 
420 doctor of other department, 319 (76%) agreed with performing cir-
cumcision. A total of 530 doctors (81%) agreed with performing circumci-
sion. Both the urologists and the doctors practicing in other departments 
selected hygiene as the reason for practicing circumcision, 155 (73%) and 
254 (86%), respectively. The responses to the questionnaire revealed corre-
sponding opinions regarding circumcision between the urologists and 
doctors of other departments.
Conclusions: Most Korean men were found to be circumcised and they 
were very much satisfied with the results. In other countries, there was 
a difference in clinical opinions between doctors concerning circumcision; 
however, Korean doctors revealed a corresponding opinion regarding 
circumcision. (Korean J Urol 2006;47:91-9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ey Words: Circumcision, Korea

대한비뇨기과학회지
제 47권 제 1호 2006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이정선․김강원․류수방

접수일자：2005년 5월 18일
채택일자：2005년 10월 5일

교신저자: 류수방
전남대학교병원 비뇨기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8번지
ꂕ 501-757
TEL: 062-220-6702
FAX: 062-227-1643
E-mail: sbryu@ 

chonnam.ac.kr



92  대한비뇨기과학회지：제 47권 제 1호 2006

대상 및 방법

  전국 대학병원과 광주 전남 지역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무작위로 1,0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 중 725부가 

회수되어 72.5%의 수거율을 보였다. 이 중 각 항목에 모두 

답한 653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중 비뇨기과

의사는 233명 타과의사는 420명이었고 타과의사 중 일반의

를 포함하여 내과계 의사가 205명, 외과계 의사가 215명이

었다. 설문지를 이용하여 포경수술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

부, 포경수술의 실제 시술 여부, 포경수술의 시술 권유 여

부, 포경수술을 권유하거나 또는 시술하는 이유와 포경수

술 시술 시 어려운 점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위의 각 항목

의 정도가 비뇨기과의사와 타과의사 간에 차이가 있는지 

보기 위하여 통계학적인 분석 방법으로 Pearson chi-square 

test를 사용하였으며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결      과

    1. 포경수술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부

  본인이 실제로 포경수술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포경수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전체 

의사 653명 중 530명 (81%)이 찬성하였다. 그중 비뇨기과의

사 233명 중 211명 (91%)이 찬성, 17명 (7%)이 반대, 5명 

(2%)이 잘모르겠다고 답하였으며 타과의사 420명 중 319명

(76%)이 찬성, 50명 (12%)이 반대, 51명 (12%)이 잘모르겠

다고 답하여 비뇨기과의사와 타과의사의 찬성률은 대체로 

높았으나 통계학적인 분석에서 찬성 정도에는 차이를 보였

으며 비뇨기과의사의 찬성률이 더 높았다 (p＜0.001) (Fig. 1).

    2. 포경수술의 실제 시술 여부

  포경수술의 실제 시술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조사대상 비

뇨기과의사 중 수련의가 포함되어 정확한 결과 도출이 안되

었지만 비뇨기과의사 233명 중 186명 (80%)이 시행하고 있

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타과의사 420명 중 357명 (85%)이 안

한다고 답하여 시술 여부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으며, 시행

하는 의사는 외과계 의사가 40명 (9%)이었으며 일반의가 

23명 (5%)이었다. 이로써 포경수술은 대부분 비뇨기과의사

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p＜0.001) (Fig. 2).

    3. 포경수술의 시술 권유 여부

  포경수술을 의료인의 입장에서 권유하는지에 관한 문항

에서 비뇨기과의사 212명 (95%), 타과의사 296명 (71%)이 

Fig. 2. The degree of actual clinical 

practice of circumcision between doc-

tors in Korea.

Fig. 1. Opinions in favor and against 

circumcision between doctor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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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한다고 하였으며, 비뇨기과의사 9명 (4%), 타과의사 73

명 (17%)은 권유하지 않는다고 하여 타과의사 대부분은 시

술을 하지는 않지만 포경수술을 권유하는 것으로 보아 국

내에서 포경수술의 필요성은 동감하고 있었다 (Fig. 3). 그

러나 권유하는 정도에서는 차이가 있었으며 비뇨기과의사

의 권유 정도가 더 높았다 (p＜0.001).

    4. 포경수술을 권유하거나 시행하는 이유

  포경수술을 권하는 이유에서 비뇨기과의사, 타과의사 모

두 위생상의 이유가 각각 155명 (73%), 254명 (86%)으로 높

은 빈도를 나타냈으나 타과의사에서 포경수술을 시행하는 

이유로 위생상의 이유를 더 많이 선택하였다 (p=0.001). 그 

밖의 이유로는 치료상 필요하여, 외관상의 이유로, 부모가 

Fig. 5. The difficulties in practicing circumcision between Korean doctors.

Fig. 4. The reasons for practicing circumcision between doctors in Korea.

Fig. 3. The degree of recommendation 

for circumcision between doctor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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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해서, 환자 본인이 원하여 등을 보였다. 포경수술을 권유

하지 않는 비뇨기과 의사 9명 (4%)과 타과의사 73명 (17%) 

중에서 권하지 않는 이유로 대부분 (70%)이 의학적으로나 

위생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아서라고 답하여 앞의 결과와 

상반되는 점을 보였다 (Fig. 4).

    5. 포경수술 시술 시 어려운 점

  포경수술을 시술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주관식으로 물어본 문항에 비뇨기과의사는 131명 (70%)이 

성기외형을 28명 (15%)이 문합부위의 출혈을 답하였으며 

타과의사도 성기외형과 문합부위의 출혈을 각각 30명 (48%), 

17명 (27%) 순으로 답하였고 그밖에 수술부위의 부종과 통

증, 감염 등이 있었다 (Fig. 5).

고      찰

  포경수술 빈도에 관한 외국의 보고에 의하면 영국에서 

소아의 포경수술률이 1939년에 30%, 1949년에 20%, 1963년

에 10%, 1975년에 6%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미국은 1970

년대에 85% 정도로 많이 시행되다가 이에 대한 반대 여론

과 유럽권의 영향으로 60% 정도로 감소되었다가 최근에 다

시 증가하여 80% 정도로 시행되고 있다.
2-5 2005년도 한 보

고
6에 의하면 미국에서 출생 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신

생아 포경수술의 빈도도 1988년과 2000년 사이에 48.3%에

서 61.1%로 12년 사이에 해마다 6.8%씩 증가하였으며 여기

에는 부모 측면에서 사보험의 증가와 경제 사회적 상태, 인

종 구성비 변화가 작용하였으며 병원 측면에서는 지역적인 

차이와 도시규모, 병원 규모가 신생아 포경수술의 빈도 증

가에 작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국내 포경수술의 빈도에 

관하여 2002년 Kim 등
7
은 평균 60%로 보고하였으며 18세 

이하 조사대상에서는 90%의 빈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고 

2003년 Ryu 등
8
에 의하면 79%의 포경수술률을 보였다. 미

국이나 영국 등과 같은 유럽권 국가에서 의학적인 이유로 

포경수술이 시행되는 상황과 달리 국내에서는 사춘기 이전

에 대부분 시행되어 하나의 관습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찬반논쟁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포경수

술은 많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래 전에 알려진 의학

적인 이득이나 또는 성병의 예방, 성생활의 개선, 음경암과 

자궁경부암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막연한 지식이나 

부모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대부분의 포경수

술이 시행되어 왔다.

  이전부터 알려진 포경수술의 이점들로는 요로감염의 예

방, 음경암과 자궁경부암의 예방, 각종 성병의 전파 방지, 

성기능과의 관련성들이 알려져 있다.
9-12
 이들에 대하여 과

학적인 접근과 미신, 사이비 과학, 관습, 종교에 따라서 포

경수술에 관하여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중 요로 감염의 

예방적인 측면에서 1999년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AP)
4에 따르면 신생아에서 포경수술 미시행 시 포경수술

을 시행한 군에 비하여 10배 정도 신생아 요로감염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하였으나 신생아에서의 요로감염 자체도 

전체 신생아에 비하면 적은 수로서 이를 위하여 모든 아이

들이 수술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반대의견도 있다. 포

경 수술과 성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한 역학 연구
13에서 자

신의 포경 상태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도에 관한 조사에서 

대상자 1,500명의 평균 연령은 15세였으며 흑인이 64%, 스

페인 인종이 29%, 백인이 7%로 구성되었는데 그중 27%가 

자신의 포경 상태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었

다.

  포경수술의 합병증으로는 흔하지는 않지만 출혈, 불완전

한 포피절제로 인한 진성 포경이나 함몰 음경, 술 후 감염, 

술 후 너무 강한 압박 붕대 소독으로 인한 배뇨장애, 요도구

염, 요도구 궤양, 림프수종, 요도 피부 누공 등이 발생할 수

도 있다.
14
 터키와 같이 관습적으로 포경수술이 시행되는 나

라에서는 의료인보다 비의료인인 이발사 등에 의하여 포경

수술이 시행되기 때문에 포경수술의 합병증 발생률이 높

다.
15 
신생아 포경수술의 합병증 발생률은 1-3%로 보고되었

으며 신생아 포경수술의 증가에 따라 합병증에 대한 세심

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6
 또한 모순되게도 신생아 포경수술

이 주로 비뇨기 계통에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산부인과

의사, 소아과의사, 가정의들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음에도 

포경수술의 심각한 부작용이 많이 발생되지는 않았다.
16

  포경수술에 대한 국내 일반인의 인식정도에 대하여 최근 

국내 보고에 따르면 2003년에 Ryu 등
8은 포경수술의 동기

로 부모님의 의도를 38%, 위생상의 이유를 26%, 남들이 하

니까라는 군중의식을 24%라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특별

한 종교적 이유와 의학적인 배경이 적은 우리나라에서 광

범위하게 포경수술이 시행되고 있는 데는 사회문화적인 영

향이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였다. 포경수술의 만족도 측

면에서 93%가 대부분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시술 받은 병원

으로는 비뇨기과가 40%, 일반의원 25%, 외과가 17%를 차

지하였다. 일반인들의 신생아 포경수술에 대한 국내 인식

에 대하여 2002년 Kim 등
7에 의하면 68%의 조사 대상자들

이 신생아 포경 수술이 불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신생아

라도 통증을 느낄 것이므로 (36.9%), 성기 크기가 작아 수술

하기에 위험하기 때문에 (26.2%), 너무 어릴 때 포경수술을 

한 경우 보기 흉하기 때문에 (14.7%) 등의 이유로 신생아기

의 포경수술을 반대하였다. 신생아 포경수술 시 신생아들

도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신생아에서 마취 



이정선 외：포경수술에 대하여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95

없이 포경수술을 할 경우에는 PaO2 감소, 심박수의 증가, 혈

압 상승, 혈청 내 코티졸의 증가 등이 통증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고 국소마취를 시행한 경우에는 이들 척도의 

변화가 현저히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17,18 따라서 신생아

의 포경수술시 국소마취의 사용이 권장되어야 하겠다. 의

료진의 포경수술에 관한 올바른 지식 전달과 설명의 유무

에 따른 신생아 포경수술 후 부모들의 만족도에 관한 조

사
19에서 참여한 부모의 40%가 전혀 포경수술에 관하여 의

료진의 충분한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하였으며 설명을 충분히 

받지 않은 군에서 수술 후 6개월 정도에 수술에 대한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였으며 만족도도 훨씬 

떨어졌다. 

  포경수술에 대한 인터넷 사이트들의 지지정도를 살펴본 

Okino 등
20의 보고에 따르면 2003년 포경수술에 관하여 100

개 정도의 사이트가 검색되었으며 그중 73개가 포경수술에 

관한 찬반 여부를 나타내고 있었다. 73개의 사이트 중에서 

51%가 포경수술에 반대하였으며 14%는 포경수술을 권유

하였고 25%는 찬반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포

경수술에 대하여 영국의 소아과의사와 외과의사 간의 임상

적인 인식차이에 대한 Farshi 등
21
의 보고에 따르면 외과의

사는 포경수술의 적응증에 대하여 좀 더 포경수술을 권유

하는 경향이며 소아과의사는 불필요한 포경수술이 많이 시

행되고 있다는 유럽의 최근 경향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

다. Pang 등
22
은 2000년에 260명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일반

적인 포경수술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260명 중 41%

가 포경수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과는 달리 국내에서 

산부인과의사와 소아과의사는 거의 포경수술을 시행하고 

있지 않았으며 포경상태와 포경수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에 관한 질문 중 포경의 정의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28%였으며 국내의사의 72%가 포경의 정의에 대하

여 잘못 알고 있었으며 유럽에서 포경수술 시행정도에 대

하여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2% 정도로 의사들의 포경 

상태에 관한 지식의 부족과 논란의 여지가 있는 포경수술

의 의학적인 이점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대한민국에서 높

은 포경수술의 빈도에 작용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조사 대상 의사들 간에 나이에 따

른 포경수술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조사하였으면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에서 보이듯이 국내에서 포

경수술에 대하여 비뇨기과의사와 포경수술을 주로 시행하

지 않는 타과 의사간에 포경수술의 찬성률과 권유율이 높

은 이유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국내에서 포경수술이 어느 

정도 관습적인 사회문화적 이유로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의사들 또한 동일한 문화권내에 포함되고 성기위생 청결 

의미에서 이점이 있다고 동의하는데 있다고 생각된다. 그

러나 포경수술의 찬성과 권유 정도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

은 시술을 주로 시행하는 비뇨기과의사의 포경수술에 대한 

더 정확한 지식과 더불어 수입면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생

각한다.

결      론

  포경수술에 대하여 의료인은 최근의 지식 습득을 필요로 

하며 보호자나 환자의 포경수술 결정 시 시술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한 후 시술에 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

한 해외에서와는 달리 사회문화적인 이유로 포경수술이 많

이 시행되고 있는 국내 실정에서 포경수술을 시행하는 이

유에 대하여는 위생상의 이유 때문이라는 일치된 결과를 

보였으며 포경수술에 대한 찬성과 권유 정도에서는 차이를 

보였으나 비뇨기과의사 타과의사 모두 다른 나라와는 달리 

높은 찬성률과 권유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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